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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 전문인력들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의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를 분석하였다. 대전과 충남에 소재한 14개 장애인복지관의 전문인력 3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자료분석방법은 확인적 요인분석과 부트스트랩검증이다. 분석결과,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의 관계, 그리고 자아존중감

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분석결과들을 참고하여 직무만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인

력들의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긍정적 리더십, 적절한 지원과 전문인력들의 자발적 노

력, 셀프리더십의 함양 등이 중요하다.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인식의 개선과 이를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동료들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관리자들의 지지적 슈퍼비전 등이 필요하다. 향후 장애인복지관 전문인력의 인적자

원관리에 대한 연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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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and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f specialists in rehabilitation centers. We surveyed of 325 specialists in 14 centers 

of Deajeon and Chungnam. The analysis result is that specialists’ empowerment has an positive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and the self-esteem mediates between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Considering this analysis result, we can suggest several plans to improve the job satisfaction. Firstly, in 

order to promote the empowerment, it is important to provide directors’ positive leadership, 

appropriate support for the improvement of empowerment of specialists and their voluntary efforts, 

and development of self-leadership for voluntary work efforts and improvement of self-efficacy. 

Secondly, for enhancement of the self-esteem, operation of monitoring program to advance 

self-awareness, establishment of smooth cooperative system with colleagues, and managers’ advocacy 

supervis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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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다

[1]. 현재 장애인복지는 시설 위주에서 지역사회보호로 

전면 수정되었다[2]. 이에 따라서 장애인복지는 지역사회

중심의 실천, 사회모델에 따른 지역사회 여건의 수정, 인

간 중심의 실천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변화에 

따른 실천사항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다[3].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보호를 제공하

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 다양한 유형의 전문인력들이 

근무하고 있다[4]. 장애인지역사회보호 서비스가 효과적

으로 제공되기 위해 전문인력들의 인적자원 관리에 중점

을 두어야 한다[5].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전문인력의 직

무만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6]. 전문인력들의 

직무만족이 감소하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전문인력의 정신질환 문제까지 

발생될 수 있으며, 직무성과와 서비스의 질이 크게 감소

된다[7].

사회복지분야에서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이 매우 중요

하기 때문에 관련 연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시되는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은 주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환경을 비롯하여 직무특성, 자아탄력성, 자아효능감, 

사회적 지지, 직업의식, 소진 등이다[8]. 한편, 임파워먼

트가 직무만족의 주요한 독립변수가 될 수 있다. 임파워

먼트의 수준이 높은 전문인력은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 등의 긍정적인 직무태도와 직무성과가 향상되어 

직무만족도가 증진된다[9]. 임파워먼트의 직무만족에 대

한 영향은 노인요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오영

민과 노대겸[10]의 연구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을 조

사한 이진열과 최은미[11]의 연구 등에서 증명되었다.

장애인복지관 전문인력의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의 

영향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수로 기능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가 높은 전문인력은 자신의 업무능력과 가치

를 인정받고 있으며, 유능하다고 느끼게 되어 자아존중감

이 높아지게 된다[12]. 두 변수의 영향관계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김명자와 김현영[13]의 연구와 노인평생학

습자들을 조사한 王龍과 서재복[14]의 연구에서 실증된 

바 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문제상황에 잘 대처하는 특성으로 인해 직무

성과와 직무만족도가 증가한다[15]. 두 변수들의 관계는 

어린이집 교사를 조사한 최정혜와 신용숙[16]의 연구와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박정화[17]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복지관의 전문인력들을 대상

으로 임파워먼트의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과 자아존중감

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인력들의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임파워먼트가 자아존중감

을 매개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은 대전광역시의 장애인복지

관 7개소 중 5개소와 충청남도의 15개소 중 9개소 등 총 

14개소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력 

325명이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102명(31.4%)이고 여성 223명(68.6%)이다. 연령대는 

20대 90명(27.7%), 30대 147명(45.2%), 40대 63명

(19.4%), 50대 25명(7.7%)으로 나타났다. 자격유형은 사

회복지사 245명(75.4%), 치료사 65명(20.0%), 특수교사 

15명(4.6%)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중 정규직은 279

명(86.6%)이고 비정규직은 43명(13.4%)으로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2.2.1 임파워먼트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장애인복지관 전문인력의 임파

워먼트 측정도구는 이지복[18]의 연구에서 제시된 12문

항을 참조하여 6문항을 선정하였으며, 평균은 3.68로 나

타났다. 신뢰도 값(α)은 .846으로 산정되었다. 설문문항

은 기관에서 담당업무의 중요성, 업무수행능력의 신뢰, 

업무능력에 대한 신뢰 등으로 구성되었다.

2.2.2 자아존중감

매개변수인 장애인복지관 전문인력의 자아존중감 측

정도구는 간순옥[19]이 사용한 10문항을 검토하여 7문

항을 선정하였으며, 평균은 3.70으로 산출되었다. 신뢰도 

값(α)은 .907로 나타났다. 설문문항은 자신의 가치, 성품, 

성공여부, 만족, 효용성 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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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직무만족

종속변수인 장애인복지관 전문인력의 직무만족 측정

도구는 이병록[20]이 제시한 7문항을 검토하여 6문항을 

선정하였으며, 평균은 3.69로 나타났다. 신뢰도 값(α)은 

.900으로 산정되었다. 설문문항은 전반적인 업무만족, 일

에 대한 보람과 흥미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변수들의 응

답범주는 모두 동일하게 ‘전혀그렇지않다(1)~매우그렇다

(5)’의 리커트5점척도를 설정하였다.

2.3 조사절차

1차 설문지를 작성한 이후에 장애인복지관 전문인력 

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검토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

지 수정에 반영하였다. 대전과 충남의 장애인복지관에 설

문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허락한 경우에 우편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

년 7월 5일에 시작하여 20일에 종료되었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AMOS 18.0을 통해 빈도, 

신뢰도 및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였으며, 구조방

정식모형으로 확인된 최종모형을 기초로 변수들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랩검증을 통해

서 분석되었으며, 간접효과의 계수 값에 대해서 95% 신

뢰구간 범위 내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에 투입시킬 변수들의 정규분포의 기

준은 절대값으로 왜도는 ＜3, 첨도는 ＜8로 제시되고 있다

[21]. 본 연구에서 투입한 주요한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 

값은 정규분포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Variable Empowerment
Self

-esteem
Job

Satisfaction

Empowerment 1

Self-esteem .465*** 1

Job

Satisfaction
.456*** .508*** 1

***p＜.001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of Principal variables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Table 1에 정리

되어 있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으며,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모두 0.7 미만

으로 분석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는 사실을 확인했다[22].

3.2 모형의 검증결과

3.2.1 측정모형의 분석

측정모형의 검증결과가 Table 2에 제시되었다. 측정모

형 적합도는 χ2=444.799, (df=149, p<.001), CFI=.921, 

TLI=.909, IFI=.921, RMSEA=.078로 나타나 적합하다

고 볼 수 있다.

Estimate
S.E C.R

B β

Empowerment

→ EP1 1.000 .529

→ EP2 1.619 .858 .164 9.895 ***

→ EP3 1.623 .874 .163 9.965 ***

→ EP4 1.365 .796 .143 9.572 ***

→ EP5 1.215 .559 .156 7.807 ***

→ EP6 1.280 .552 .156 7.740 ***

Self-esteem

→ SE1 1.000 .690

→ SE2 1.341 .733 .110 12.207 ***

→ SE3 1.169 .704 .099 11.758 ***

→ SE4 1.505 .805 .113 13.300 ***

→ SE5 1.483 .795 .113 13.155 ***

→ SE6 1.501 .840 .109 13.807 ***

→ SE7 1.222 .790 .093 13.075 ***

Job
Satisfaction

→ JS1 1.000 .778

→ JS2 1.104 .848 .067 16.578 ***

→ JS3 1.070 .843 .065 16.470 ***

→ JS4 1.225 .851 .074 16.649 ***

→ JS5 1.240 .750 .087 14.262 ***

→ JS6 1.130 .651 .094 12.070 ***

χ2=444.799(df=149, p<.001), CFI=.921, TLI=.909, IFI=.921, RMSEA=.078, 

**p<.01, ***p<.001,

Table 2. Measurement model analysis 

3.2.2 구조모형 및 매개효과 분석

구조모형 및 매개효과의 분석결과가 Table 3에 제시

되었다. 분석결과는 첫째, 전문인력의 임파워먼트는 자아

존중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β=.537, p<.001). 

둘째,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

다(β=.295, p<.001). 셋째, 자아존중감이 직무만족에 정

(+)적으로 영향을 미쳤다(β=.37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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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의 분석결과를 보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최소값(.151)과 최대값(.467) 

사이에 0이 없으며, 이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복지관 전문인력의 임파워먼

트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총효과는 .499, 직접효

과 .295, 간접효과 .204(p<.01)로 나타났다.

Path
Estimate

S.E. C.R.
B β

Empowerment→
Self-esteem

.591 .537 .087 6.760 ***

Empowerment→
Job Satisfaction

.400 .295 .095 4.235 ***

Self-esteem→

Job Satisfaction
.468 .379 .084 5.547 ***

Path Estimates S.E
95%CI

Lower Upper

Empowerment→
Self-esteem→
Job Satisfaction  

.276 .078 .151 .467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499 .295 .204**

**p<.01, ***p<.001

Table 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 논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제시된 본 연구의 연구가설들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핵심적인 분석결과를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인력의 임파워먼트가 직

무만족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전문인력의 임파워먼트

가 증가하면 긍정적 직무태도의 향상으로 인해 직무성과

와 직무만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9]. 둘째, 임파워먼트

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장애인복지분야의 인

적자원관리, 특히 직무만족을 향상시켜 서비스의 질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사

실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전문인력들의 직무만족

에 관련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전문인력

의 임파워먼트와 자아존중감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대책

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장애인복지관 전문인력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

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기 위해 

첫째, 관장들이 전문인력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

고 존재감을 회복시키고 직무스트레스에서 회복할 수 있

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23]. 

둘째, 임파워먼트를 개선시키기 위한 자조프로그램이나 

집단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하다[24]. 셋째, 종사자들이 셀

프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25].

장애인복지관 전문인력의 자아존중감을 개선하기 위

해 첫째, 전문인력들을 대상으로 자기인식과 모니터링 프

로그램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26]. 둘째, 전문인력들이 

직장동료들과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간에 협력하

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27]. 장애인복지관의 관리

자와 중간관리자들이 전문인력들을 대상으로 지지적 슈

퍼비전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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